
고난에서 벗어나면 ❧

밀알의 집에 함께 살고 있는 김씨의 이야기입니다.

김씨는 뺑소니차에 머리를 다쳐 정신분열증과 반신불구가 되었습니다.

김씨를 처음 공동체로 데려왔을 때 그는 힘이 넘쳐나서 옷장을 부숴뜨리고 문고리를 당겨,

망가뜨려놓고 사람들을 발로 차며 자신의 사정거리 안에 들어오면 주먹으로 때리는가 하, ,

면 양치질 할 땐 칫솔을 질근 질근 씹어 먹고 세숫대야를 걷어차고, ...

저는 여러 가지를 임상적으로 주시하는 동안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공동체 식구들이 가끔 고기를 먹는다거나 기름진 음식물을 섭취하거나 영양가가 있는 음식

물을 먹을 때면 예외 없이 김씨의 행동이 난폭하게 바뀌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얌전해진 김씨 힘이 없는 김씨가 안타까워 밥을 많이 주거나 기름진 음식을 먹일 경우 그,

날은 어김없이 그의 난폭한 행동이 나타났습니다.

음식을 줄이거나 기름진 음식을 몇 일 동안 주지 않으면 또 말이 없고 순한 양처럼 수긍하

고 감사하는 김씨를 보면서 우리 개인의 삶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난만 벗어나도록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순종을 다짐하고는 고난에서 벗어나면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불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힘이 없어 고기를 주면 그 고기 먹은 힘 때문에 사람을 괴롭히고 교만함으로 사람에게 상,

처를 주고 고통과 아픔을 주는 그래서 하나님이 징계하면 그 징계가 가혹하다고 하나님은, ,

불공평하다고 말해 버리는....

잘되고 건강한 때일수록 형통한 때일수록 사람들은 왜 겸손해지지 못하는 걸까요, ?

밀알보 차영동 생명의 삶 년 월 일< / ( 2002 1 16 )>

여러분의 가장 깊은 한숨을 아시는 그분을 만나십시오 더 깊은 묵상 제공..... .❦ ⌜ ⌟


